
1/26

Center for Future Warfare Studies,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국제문제연구소 미래전 연구센터 워킹페이퍼 No.48 (발간일: 2020.7.6.) 

미국의 방위산업체 현황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차  례>

 Ⅰ. 서론

 Ⅱ. 트럼프 정부의 방위산업의 인식 및 대처

 Ⅲ. 미국 방위산업의 추이 및 향후 중점 분야

 Ⅳ. 세계 방위산업 기업 현황

 V. 록히드 마틴사의 기업 전략 및 현황

 Ⅵ.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다영역 작전, 록히드 마틴의 기술 개발 사례

     1.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다영역 작전

     2. 인도태평양 전략의 무기 체계 발전

     3. 다영역작전을 통해 첨단 기술 발전을 추구하는 록히드 마틴

 VII. 결론

I. 서론

21세기 중반을 향해 가는 현 시점에서 국제질서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들 중의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다. 1970년대 초 데땅트 이래 미중 양국은 협력관계를 유지해왔으며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적극적 관여정책을 추구하여 중국을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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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노력했다. 중국은 기존의 질서 속에서 시장사회주의에 기반한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미국 

주도 질서 속에서 강대국 지위를 가지려고 노력해왔다. 중국의 국내총생산은 미국의 2/3 수준에 

달하고 군사비 역시 아시아 국면에서는 미국과 경쟁할 만한 국력을 소유하게 되면서 지구적, 지

역적 차원에서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은 점차 가열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 등장 이후 2년에 걸친 미중 간 무역, 기술 분쟁은 점차 격화되어 향후 정치, 규

범, 에너지, 금융 분야 등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2020년 5월 대중 전

략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다.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지칭하

고 미국 주도의 질서를 해치며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에 역행하는 정치, 이념, 경제, 군사정책을 

펴는 국가로 규정하였다. 향후 중국에 대해 경쟁적인 정책을 추구할 것을 예시하면 분야별 대중 

정책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미중 간의 국력 격차가 감소하고 있지만 군사 분야에서 미중 간 힘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군

사비 부분에서 대략 7:2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군사기술 면에서 미국의 우위는 여전히 지속되

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빠른 군사현대화, 군의 개혁, 군사전략의 변화, 군사비 증가 등으로 미중 

간 군사력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사태로 중국의 경제가 타격을 입었지만 

중국은 2021년 국방비를 6.6% 증가하기로 하여 경제난에 부딪힌 미국과 대조를 보인다. 현재와 

같은 미중 간 전략 경쟁이 지속될 경우 아시아의 주요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양안, 동중국해, 한

반도 등에서 군사충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중 간 경제의 탈동조화가 진행되고 아시아 

국가들이 일대일로와 인도태평양전략에 따라 양대진영화하고, 미중 간 국력 격차가 줄어든 상태

에서 전략 경쟁이 심화되어 중국의 불만족도가 상승하고 미국의 선제공격의 필요성이 증가하면 

미중 간 군사충돌도 일정한 수준에서 예상해볼 수 있다.

중국은 서태평양과 동아시아, 더 나아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전개를 최대한 약

화시키는 소위 반접근, 지역거부(A2AD)전략을 펴면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국가들과 연대

를 맺어가고 있다. 일대일로의 참여국가들은 주로 경제적 동기에서 중국과 관계를 맺지만 중국은 

주요 항만 및 시설 등에 대한 군사적 접근을 통해 지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아시아에서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지만 지역패권국가로 위치

를 굳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경계하는 모습이다. 중국이 아시아에서 패권을 확립할 경우 미국

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점차 아시아를 넘어 지구적 차원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패권국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군사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부정되고 중국의 밀어

내기 전략이 성공할 경우 아시아의 중국 인접국가는 소위 핀란드화되어 중국의 영향권 하에 편

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한편으로는 비군사 영역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하면서 중국에 대한 군사력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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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보하여 현상유지를 하는 한편,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모습

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군사력과 군사기술, 무기, 전략 부분에서 중국에 대한 압도적 

우위를 지켜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소위 안보국가(National Security 

State)로서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패권을 이룩해온 국가이다. 그 핵심은 국방부와 군사기술의 

발전을 추구하는 정부 산하의 연구소, 대학, 그리고 방위산업의 혼성 네트워크이다. 미국은 전쟁

을 겪으면서 국가 주도의 군사기술 발전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국가 예산과 정부의 행정 리더십 

하에서 다른 국가들에 앞서는 군사기술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왔다. 이 과정에서 방위산업들은 사

적 부문에서 군사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제조업 기술과 인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군사력을 증강시

킨 주된 세력이다(위성권 1996).

미국의 방위산업은 현재 세계의 5위 기업을 석권하면서 세계 100대 기업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주로 미국 국방부의 군사수요를 충당하면서 미국의 세계적 군사적 우위,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 전략을 위해 필요한 군사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안영수, 김미정 

2017; 2018). 최근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의 주축인 무인전투기술,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극초음

속 비행기 등의 기술을 향후 군사기술의 패러다임을 바꿀 게임체인저이며 이 분야에서 미국의 

방위산업들이 어떠한 약진을 보일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이 글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국 방위산업 분야의 현황을 점검해보고 미국의 대중 군사전략

의 변화에 따라 방위산업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1) 미국은 트럼프 정부들어 

제조업의 부진과 방위산업의 공급망 약화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방위산업 강화를 주

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을 추구하면서 육해공, 우

주, 사이버 분야의 기술 발전과 통합 명령, 통제, 의사전달 시스템 확립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

다. 이 글에서는 세계 1위의 방위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사를 사례로 들어 어떠한 군사기술 개발 

방향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방위산업에 대한 연구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어 있

지 않을 뿐 아니라 개별 기업들에 대한 연구가 정치학 분야에서 크게 발전되어 있지 않아 제한된 

자료로 사실 확인을 해야 하므로 아무래도 제한이 있다고 보인다. 주로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발

간하는 방위산업에 대한 자료들과 기업의 연례수익보고서, 그리고 군사 분야 싱크탱크들의 보고

서 등이 참고가 된다. 이 글은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여 최근 미국의 방위산업, 대중 전략, 그리

고 록히드 마틴사의 기술개발 현황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트럼프 정부의 방위산업의 인식 및 대처

1) 미국 방위산업의 현황 및 역사 등에 관해서는 Ryan(2020), Dunlap(2011), Hooks and 
McQueen(2010), MacDougall and Dockyard(2012), Pavelec(2010), Weber(2001)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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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현재 군사부문에서 세계 패권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역사는 100년 남짓하다. 

1917년 1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한 이후 미국은 군사기술의 중요성을 절감하였고 오랜 시간

에 걸쳐 국가 주도의 군사기술 발전을 추진해왔다. 소위 안보국가(National Security State)의 성

격을 가진 국가로 등장하면서 국가부문과 과학기술연구 부문, 그리고 상업적 방위산업 부문을 연

결하는 유기적 네트워크를 실현해왔다.

2차 세계대전 직전부터 미국은 국가가 주도하여 과학기술과 방위산업을 긴밀히 연결하였고 

2차 대전 이후 1947년 국방부 및 각 군이 수립되고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안보국가의 성격을 강

화하였다. 미국은 세계의 패권국가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빠른 속도로 방위산업을 발전시켜

왔다. 베트남전쟁에서 후퇴하기 전인 1970년대 초까지 미국의 방위산업은 핵과 통상 무기 분야

에서 빠른 발전을 지속하였다. 제도적으로도 1947년 국가안보법을 제정하고 냉전을 수행하기 위

한 NSC-68이 본격화되면서 안보국가로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1970년대까지는 국방 분야에서 발전된 기술이 상업 분야로 확산되는 소위 스핀오프의 성격

이 강했지만 이후에는 시장과 상업 부문의 기술이 국방분야로 유입되는 스핀온의 성격이 강하게 

되었다. 미국의 국방부문 발전은 국가의 강력한 주도가 중요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기술계

와 방위산업분야도 무시할 수 없다(장원준, 이원빈, 정만태, 송재필, 김미정 2018).

군사부문에서 안보국가는 군사안보전략의 수립, 강력한 군대의 유지, 국방비 증가, 군수 물자

의 조달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만 첨단 무기 기술의 개발을 위한 노력과 이를 생산하기 위한 제조

업 기반 확충 및 방위산업 육성의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이상진, 이대옥 2007). 미국은 안보국가

로서 기술 개발과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임무를 수행해왔다. 즉 새로운 기술을 

조달하기 위해 사적 부문과 조달계약 체결(국방부, NASA, 에너지부, CIA); 반도체로부터 재생에

너지에 이르기까지 조달 계약을 통해 혁신에 대한 수요를 제공(국방부, NASA, 에너지부); 사적 

부문의 기술 개발자와 새로운 산업부문을 설립하기 위한 협력(해군연구실 Office of Naval 

Research, DARPA, 에너지부); 국립연구소들, 대학들, 사적 부문에 대한 개발 재정지원(국가국

립과학재단 National Science Foundation, 국방부, NASA, CIA); 새로운 기업들 설립 지원; 국

가연구소의 개발을 방위산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벤처기업 지원 및 혁신 독려; 혁신

사슬(연구자, 프로그램 매니저, 벤터자본, 제조자, 구매자)의 각 부분에서 연결성 보완 등의 주요 

기능을 수행한다(Weiss 2014, 8-9).

미국은 냉전기 전체를 통해 압도적인 국방비 지출을 하면서 방위산업과 기술 개발에서 세계

의 압도적 우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고 국방비가 삭감하면서 미국의 군사기술 개발

은 정체된 상태에 머물렀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테러와의 전쟁으로 군사기술 발전의 필요성이 

대두하였지만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국방예산 삭감에 대한 다양한 벽에 부딪혔다. 더불어 제조

업의 전반적인 악화로 방위산업의 저발전, 그리고 생산공급망의 해외의존도가 높아지는 문제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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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7월 21일 ‘미국의 제조업과 방위산업 기반 및 공급망 회복을 

위한 조사 및 강화 관련 행정명령 13806호(Executive Order 13806 on Assessing and 

Strengthening the Manufacturing and Defense Industrial Base and Supply Chain Resiliency 

of the United States)’를 발동하였다. 이는 방위산업 발전과 지원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추

구하는 내용이다. 미국은 전체적으로 방위산업 침체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져 트럼프 정부의 전

략적 기반인 군사력 건설과 제조업, 방위산업 건설에 힘을 기울이려 한 것이다. 행정명령은 방위

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 제시, 국방부 및 다른 부처와의 협력 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 트럼프 대통

령은 미국 제조업 하락에 대한 인식 하에 제조업, 방위산업, 공급망 복원 등을 강조하고 있고 이

를 통해 군사대비태세를 강하게 유지하려 하고 있다.

행정명령에 대해 국방부의 보고서는 미국 방위산업이 당면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미국 제조업과 방위산업을 위협하는 5대 요소는 예산집행의 불확실성과 예산 자동 삭감, 

제조능력 감소와 제조규모의 감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부사업 및 획득 관행, 경쟁국들의 산

업정책, 미국의 STEM(STEM :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과 무역기술의 

축소 등이다. 더불어 10대 위협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2)

<표1> 미국의 제조업과 방산을 위협하는 5대 위협요소
위협 요소 정의
예산집행의 불확실성과 
예산 자동 삭감

일관성 없는 예산집행, 미래 예산규모의 불확실성, 시장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의 영향

제조능력 감소와 
제조규모의 감소

공급자 생존능력 감소, 국내에서 획득할 수 있는 양에 영향을  
미치는 제조 및 방산 기반산업 전 분야에 서의 감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부사업 및 획득 관행

정부와 업체들의 협업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 (공급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계약규정 및 정책, 계획변경 등 기타 
문제들

경쟁국들의 산업정책
경쟁국들의 국내 산업정책 및 국제교역 정책(특히 악명 높은  
중국의 경제적 공략, 미국의 국가안보 혁신기반의 생존능력 
및 규모를 직간접적으로 감소시킴)

미국의 STEM과 무역기술의 
축소

인적자본 부족(STEM 재능자 부족 및 무역기술 감소, 
혁신적인 제조 및 고용유지 능력 감소)

<표2> 미국의 제조업과 방산을 위협하는 10대 위험

2) 트럼프 정부의 방위산업 강화 및 행정명령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윤영식(2017; 2019)를 참조.



6/26

위험의 종류 정 의
유일한 공급자(Sole Source) 단 하나의 공급자만이 요구하는 것을 공급할 수 

있음
단독 공급자(Single Source) 단 하나의 공급자만이 요구하는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음
취약한 공급자(Fragile Supplier) 재정적으로 도전을 받거나 압박을 받는 공급자
취약한 시장(Fragile Market) 구조적으로 빈약하여 국내에서는 소멸이 예상됨
제한적인 시장규모
(Capacity Constrained Market) 필요한 만큼 확보할 수 없는 양
해외의존(Foreign Dependency) 국내에서는 그 물자를 생산하지 않거나 충분한 

양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
제조원 감소 및 물자부족(DMSMS) 관련 공급자들이 감소되어 생산품 혹은 물자의 

진부화 현상
미국 내 인적자본 부족
(Gapin U.S.-based human capital)

산업계에서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미국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그 고용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

미국 내 기반시설의 소멸
(Erosion of U.S.-based 
Infrastructure)

통합, 제조 혹은 능력유지를 위해 필요한  특화된 
주요장비의 손실

생산보안(Product Security) 사이버 및 물리적 보호 결여로 외부의 침입 현상 
발생

대통령 행정명령 이행을 위한 정부합동 태스크 포스는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보고하여 방

위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즉, 「국방전략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안보 노력

을 지원하는 산업정책을 수립 : 현재 및 향후의 획득 절차를 보고할 것; 국방부 「국방물자생산

법」 Title Ⅲ 프로그램, 제조기술 프로그램, 산업기반 분석 및 운영유지 관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산업기반의 하위 계층에 직접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병목현상을 해결하고 취약한 공급업체를 지원

하며 단일 장애점을 줄일 것; 미국이 접근할 수 없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의 공급원에 대

해서는 완전한 의존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외 공급원을 다원화시킬 것(다원화 전략에는 리엔지니

어링(공정 등 재설계), <국방비축프로그램> 활용 확대, 또는 새로운 공급업체의 자격 부여 등이 

포함될 수 있음);  <국가기술산업기반> 및 이와 유사한 구조를 통해 공동의 산업기반 문제에 대

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할 것; 군 장비를 유지하고 비상사태 시 폭증하는 요구사항을 충족

할 준비태세를 완비하기 위해 국영 방산기반을 현대화할 것; 국내인력의 과학·기술·공학·수

학(STEM) 및 주요 직업기술 인력을 확대하기 위한 인력개발 노력을 가속화할 것; 보다 효율적인 

절차를 도입하여 인원보안 분야 인가 적체를 줄일 것; 미래의 위협에 대비한 차세대 기술개발 

노력을 강화할 것 등이다.

미국은 정부 주도로 보다 적극적인 방위산업 지원을 추구하면서 군사태세의 확보를 위해 기

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독자적인 생산공급망을 확대하면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 상호

운용성을 보완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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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미국 방위산업의 추이 및 향후 중점 분야

미국의 군사기술 발전 현황 및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전체 상황은 미 국방부가 1997년 이래 

제시하는 의회보고서, 즉, ‘Report to Congress : Fiscal Year 0000 Annual Industrial 

Capabilities’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국가 안보 소요와 관련한 내용을 제시하며 방

위산업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 산업기반에 대한 연례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

고 있다. 첫째는 국방부의 예산배정, 무기획득, 군수지원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국방부의 지침

이다. 둘째는 다음 회계연도에 요구할 국방부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사용된 산업능력 평가 및 

분석 내용이다. 셋째는 핵심적인 기술 및 산업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 혹

은 조치사항에 대한 요약 등이다(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Acquisition 

and Sustainment  2019).

2019년 5월에 작성된 ‘Report to Congress : Fiscal Year 2018 Annual Industrial 

Capabilities’을 살펴보면, 미국의 국방전략, 방위산업 개관, 세계 방산 시장에서 미국의 지위, 행

정명령 13806 후속조치로서 미국 방위산업 및 공급망 평가, 핵심 신규기술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 방산 분야의 재정적 상황 및 이윤 수준을 평가하여 향후의 지속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작년의 보고서에 의하며 미국 방산 부문과 항공우주 산업 부문은 다른 산업부문

에 비해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시장에서 기업 평가도 높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림 1> 미국 방위산업의 각 부문별 수익 상황

또한 방위산업의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이전 기업이익 (EBITDA, earnings before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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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도 방위산업별로 분석하고 있다. 방위산업을 둘로 나누어 

보고하고 있는데, 방위 산업의 대체적인 분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방위산업은 무기개

발 및 조립 생산 구조에 따라 주생산업체, 하청업체, 공급업체로 구분할 수 있다. 주생산업체

(Prime Contractors)는 방위산업의 피라미드식 구조에서 최상단에 위치하며 부품조립 뿐만 아니

라 전반적 인 무기체계 완성 및 종합 기능을 수행하고 통상무기체계 금액의 40〜60%를 차지한

다.

하청업체 (Subcontractors)는 주장비에 대한 구성품들(레이다, 컴퓨터, 엔진, 전자제품)을 제

조하여 주생산업체에 제공한다. 보통 1개의 완성 장비를 만들기 위하여 보통 1,300개 이상의 하

청업체를 필요로 한다. 하청업체는 대개 구성품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에 전념하며 독자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공급업체 (Suppliers)는 피라미드 구조의 최하단의 위치에 있으며, 전기배선, 배터리, 베어링 

등을 하청업체에 공급하며, 군사분야 뿐만 아니라 일반상업용 시장 판매도 겸하고 있다.

2018 산업기반 연례보고서를 보면 미국 방위산업의 수익률은 비교적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미국 6대 방위산업의 기업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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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미국 국방부 계약업체 수익률(2012-2017)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향후 방위산업 기반 발전을 위해 주요 부문을 선택하는 한편 첨단 

기술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자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전통부분과 교차주요부문을 나

누고 있다. 또한 첨단 기술의 분야로 극초음속, 지향성 에너지 무기, 인공지능 및 머신 러닝, 양

자과학,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네트워크화된 명령, 통제, 의사소통체계, 우주, 자율무기, 사이버 

등을 들고 있다.

<그림 5> 전통부문과 교차주요부문의 항목들
보고서는 또한 중국 방위산업체의 성장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

국은 주요 국방 제조업체로 부상했으며 CSGC (China South Industries Group Corporation), 

AVIC (China Aviation Industry Corporation) 및 NORINCO (China North Industries Group 

Corporation)와 같은 대규모 국방 회사를 배출했다. 이들 기업은 2016년에 7개 회사의 매출이 

5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한 가지 예외적인 경우로 두 번째 선도적인 중국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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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회사(AVIC)의 수입은 지난 10년간 2007년 310억 달러에서 590억 달러로 93 % 증가다. 

2017년에 중국은 2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수출했다. 중국의 주요 수출품은 

방송 장비, 컴퓨터, 사무 기기 부품, 집적 회로 및 전화였다. 미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 홍

콩, 일본, 독일 및 한국이다.중국의 주요 수입품에는 집적 회로, 원유, 철광석, 자동차 및 금이 포

함된다. 중국은 제조 및 기술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 중국제조2025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양자 컴퓨팅 및 5G 기술과 같은 기술 분야에서 가장 큰 글로벌 플레이어 중 

하나가되었으며 생명 공학 및 우주 연구에 투자하고 있다.

한편, 최근의 발전으로 2017년 1월 중국 시진핑 지도부가 미국의 록히드마틴, 보잉사와 같은 

미국식 군산복합체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중앙 정치국은 22일 중국 군사와 

민간 사이 통합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중앙군민융합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를 시진핑(習

近平) 국가주석이 직접 이끌도록 결의했다고 언론이 전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군사

기술이 민간 부문에 적용되도록 하는 것과 민간 자본이나 기업이 군수산업에 진출하도록 지원하

는 것, 두 가지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1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2016~2020년)의 주요 목표로 

군과 민간 부문의 통합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15년 쉬치량(許

其亮)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같은 시스템이 중국에서도 만들어져야 한

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쉬 부주석은 많은 나라들이 민간 자원을 군 개발에 투입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군산복합체를 통해 국방력을 제고하고 엄청난 경제·사회적 혜택을 창출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시 주석이 해당 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유 역시 2017년 대규모 군 감축 등 군

사개혁을 진행해 온 맥락에서 군산 복합체 설립을 주요한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3)

<그림 4> 2016년도 23개 최대 방위산업체 무기 판매 현황(단위: 십억달러) 

3) “중국, 록히드마틴같은 군산복합체 설립 박차,” 뉴시스.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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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세계 방위산업 기업 현황

미국의 방위산업의 위치를 알아보려면 세계 방위산업의 기업 생태네트워크가 어떻게 유지되

고 있고 그 속에서 미국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

아볼 필요가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을 제외한 세계 

100대 방산기업의 무기 판매는 420억 달러에 달했다(SIPRI 2019; SIPRI 2020). 이는 2017년 

대비 4.6%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2018년 상위 100 대 방산기업의 무기 판매는 2002 년보다 

47 % 증가했다. 2018 년 상위 100 대 기업의 판매 증가는 주로 상위 5 개 회사, 특히 미국에 

본사를 둔 상위 5 개 회사의 판매 증가로 인해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전 세계 군사 지출 증

가, 특히 2017 년에서 2018 년까지 미국 지출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4)

2018년 기준 100대 방산 기업은 대부분 미국, 유럽, 러시아 기업이며 이중 미국 기업이 압도

적 다수를 차지한다. 전체 70개 기업이 미국과 유럽에 있고 무기 판매의 83%를 차지한다. 2018

년에 3,480억 달러의 판매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이중 유럽 기업들의 판매는 1,020억달

러이며 전년 대비 0.7% 증가했다. 러시아는 100대 기업 중 10개를 차지하고 있는데 판매량은 

362억 달러이다. 개별 국가로는 러시아가 100대 기업 중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영국

이 가장 큰 기업을 가지고 있다. 

100대 기업 중 10개의 최상위 기업은 2,100억 달러 판매량으로 전년 대비 5.7%가 증가했으

며, 2002년 이래 최상위 5개 기업이 모두 미국 기업으로 기록되었다.

4) https://www.sipri.org/sites/default/files/2019-12/1912_fs_top_100_2018_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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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중국 제외 세계 100대 무기 수출 기업, SIPRI 2018년도 통계(단위: 
백만달러)

<그림 6> 2017-2018년도 세계100대 무기 판매 방위산업체의 국가
별 비율 변화, SIP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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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002-2018년도 세계 100대 방위산업체 무기 수출, SIPRI
미국 기업은 세계 최상위 100대 방산 기업 중 43개를 가지고 있고 판매량은 2018년 기준 

2,460억 달러로 전체 판매량의 59%를 차지한다. 미국 방산기업 중 1위는 록히드 마틴으로 

2018년 기준 100대 기업 전체 판매량의 11%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Rockheed Martin 2018; 2019). 2009년 이래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록히드 마틴은 미국

을 비롯, 여러 나라에 F-35를 판매한 성과에 의한 것이다. 

2위를 차지한 보잉은 100대 기업 중 6.9%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판매량은 292억 달러에 달

한다. 노드롭 그루만의 경우 262억 달러의 판매량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14% 증가를 보이고 있

다(Northrop Grunmman 2019). 총 330억 달러 판매액 증가는 100대 기업 중 최대이며 

Oribital-ATK 합병에 힘입어 대륙간탄도미사일, 미사일방어체제 등의 무기 판매 증가가 가능했

다. 다음은 레이시온이 4위, 제너럴 다이나믹스가 5위를 차지하고 있다(Raytheon 2018; 

General Dynamics 2019). 

<그림 8> 세계 100대 방위산업체의 국가별 무기 수출 
비중, SIPRI,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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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등장 이후 미국은 중국, 러시아에 대한 지정학 경쟁과 테러집단에 대한 대응 등

을 주된 군사전략의 목표로 내걸고 다양한 군사현대화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

응으로 미국의 많은 방산기업들은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7년과 2018년

에 상위 100대 기업에 포함 된 미국의 여러 방산기업들은 경쟁사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 다른 

회사의 사업 부문을 합병 또는 인수했다. 대표적으로 Northrop Grumman의 Orbital-ATK 인수를 

비롯, United Technologies의 Rockwell Collins 인수 및 General Dynamics의 CSRA 인수가 포

함된다. CACI International의 General Dynamics 사업부 인수 및 Engility의 SAIC 정보 기술 (IT) 

부문 인수와 같은 소규모 거래도 있었다. 이러한 인수, 합병은 보통은 흔치 않은 것으로 최근의 

사례는 냉전 종식 직후 정도의 시기를 들 수 있다. 1990년대 중반에 일어난 인수, 합병이 냉전 

종식 이후 급격한 미국 국방비 감소와 연관된 것이라면 최근의 현상은 이와 다르다. 트럼프 정부

는 중국, 러시아에 대한 군사현대화 경쟁을 본격적으로 선언했고 이를 위해서는 매우 급격한 기

술 발전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미래 지향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혁신의 필요성

을 절감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술발전 및 미국 정부의 수요에 따른 인수, 합병이 이루어지고 있

는 것이다.

V. 록히드 마틴사의 기업 전략 및 현황

록히드 마틴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12년에 글렌 마틴(Glenn L. Martin)이 설립한 회사를 

모태로 1995년 록히드 사와 마틴 마리에타 사가 합병하여 설립된 세계 최고 전투기 제작사이자 

첨단 기술 회사이다. 미국과 세계 1위의 방위산업체로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무기 개발에 앞장

서 왔고 무기 개발 및 기업 방향을 통해 미국 군사전략의 방향과 방위산업체 전체의 흐름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이 회사는 무엇보다 사업 전체에 걸친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Hartung 2011). 

스컹크 워크스(Skunk Works)라는 핵심 혁신 설계진을 운용하여 최신 기술 개발에 힘써온 것은 

유명한 사실이다(Jay 1995). 2019년의 기업공개 보고서가 주로 사업방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

된 사업부문은 전투기와 항공기(Aeronautics), 미사일과 무기(Missiles and Fire Control), 레이

더, 그리고 명령, 통제시스템(Rotary and Mission Systems,), 우주분야(Space) 등이다. 

록히드마틴의 주력 사업은 아래에서 보듯이 미국의 향후 다영역작전을 위해 필요한 무기체계

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F-35프로그램으로 미국 해군이 제창하는 초기

작전능력(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힘을 기울이고 있다. 5세대 

전투기로 F-35는 미국 뿐 아니라 영국, 일본, 노르웨이 등에 수출하고 있고 한국, 싱가포르, 폴

란드 등에도 수출 범위를 넓히고 있다. 또한 4세대 전투기로 가장 뛰어나다고 여겨지는 F-16의 

지속적인 판매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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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는 록히드마틴 전체 매출의 27%, 전투기 사업부 매출의 38%를 차지한다. 록히드마틴은 

지난해 11월 미 국방부와 2023년까지 F-35 225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만 

227억달러(26조5000억원)다. 록히드마틴은 지난해 F-35를 91대 생산했는데, 올해 생산 목표는 

131대로 40% 이상 늘려 잡았다. 올 1분기 인도한 F-35는 26기로 지난해 1분기(14기)보다 12

기가 많다.

록히드마틴의 다음 주력 사업은 미사일로 유도다연장로켓시스템(Guided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이며 40마일 이상의 사거리에서 정확도가 높은 타격률을 보인다. 미정부와 팩3 

미사일Patriot Advanced Capability-3 (PAC-3) missile 역시 판매하고 있다. 2019년 사드 미사

일로 48억 달러의 계약을 맺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거리대함스텔스미사일(Long Range 

Anti-Ship Missile, or LRASM, system) 역시 미 해군에 중요한 무기체계로 차세대 대함미사일로 

여겨진다. 2019년 12월부터 차세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육군이 사용한 정밀타격미사일

프로그램으로 개선된 타격무기체계이다. 헬기-레이더(Rotary and Mission Systems) 부문 역시 

넨서, 레이더, 명령, 통제, 전투시뮬레이션, 훈련, 사이버안보, 해저시스템을 포괄하는 중요한 부

분으로 진척되고 있다. 공격용 헬기 블랙호크와 이지스 전투 시스템 등으로 실적을 이끌고 있다. 

특히 헬기 사업부는 2015년 블랙호크 제작사인 시코르스키 인수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록히드마틴은 우주무기 개발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다섯 번째 첨단극고주파위성

(Extremely High Frequency)를 성공 발사하였는데, 이 위성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

비대에 이어 6번째 군종으로 탄생한 미국의 우주군에게 중요한 무기 체계가 될 것이다. 미 우주

군은 2020년 3월 26일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자군의 문장을 새긴 첫 국가안

보 위성을 발사하는데 성공했다고 보도되었다. 이 위성은 미군의 첨단극고주파(AEHF) 위성망을 

완성하는 위성으로 약 10억달러 이상이 투입돼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5)

2019년 3월 록히드마틴은 위성에서 궤도에 있는 동안 임무를 변경할 수있는 SmartSatTM 기

술을 성공시켰다. 새로운 위성 컴퓨팅 아키텍처를 통해 사용자는 앱이 스마트 폰에 추가되는 것

과 같은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푸시를 통해 기능을 추가하고 새로운 미션을 할당 할 수 있는 것이

다. 또한 오리온 프로그램의 세 가지 주요 이정표를 달성했는데, Orion은 NASA의 우주 탐사 목

표를 지원할 우주선이다. 

록히드 마틴은 지속적인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데 주요 분야로 극초음속, 레이저 무기 체계, 

다영역작전, 사이버 안보, 그리고 자율무기 등을 명시하고 있다. 향후에 디지털 변환의 비전을 실

시하고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면서 15억 달러의 자본 지출과 13억 달러의 자체 연구개발비를 지

출할 예정이라고도 밝히고 있다. 

 극초음속 활공체 등 극초음속 무기는 보통 마하5(음속의 5배)가 넘는 무기를 일컫는다. 극초

음속 분야에서 2019년 3월 19일 미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 육군과 해군이 공동으로 사

5) 이현우, "모니터 앞에서 전쟁하는 美 우주군의 무기는?" 아시아 경제. 2020.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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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는 ‘공동 극초음속 활공체(C-HGB·Common Hypersonic Glide Body)’ 시험비행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육군의 이동식 발사차량(TEL)과 해군의 최신예 버지니아급 공격용 핵잠수

함 수직발사기 체계에 각각 수발씩 탑재할 수 있다. 육군 이동식 발사차량에는 2발씩 탑재된다. 

앞으로 C-HGB가 실전배치되면 미 육군은 C-HGB가 2발씩 탑재된 이동식 발사차량을 미 공군

의 C-17 수송기에 실어 전 세계 어디든지 신속히 배치할 수 있다. 임무지역에 긴급전개된 

C-HGB는 1600㎞ 이내의 어떤 표적도 수분 내에 타격할 수 있게 된다. 육군의 AFATDS형 이동

식 발사체(TEL)와 버지니아(Virginia)급 핵잠수함(SSN) VPM체계에 수 발씩 탑재할 수 있다. 미 

육군이 생산을 담당할 예정으로 있고, C-HGB를 2발씩 이동식 발사대(TEL)에 탑재하여 미 공군

의 C-17 대형수송기에 의해 전 세계 어느 전구(theater)든 수 시간 이내에 전개시켜, 1,000 마

일내의 표적을 정밀타격할 수 있다. 또한 해군은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에 탑재하여 수중에 서 원

거리로 수분 이내에 적의 전략 표적을 정밀타격함으로써 적의 전쟁수행 의지를 저하시키는 효과

를 볼 수 있다. 또한 교차영역작전(MDO) 개념을 활성화하여 C-HGB를 육군과 해군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면, 적 표적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표적과 인접된 육, 해군이 각자 보유

한 C-HGB를 발사하여 먼저 표적을 타격하여 무력화시킬 것으로 보인다.6) 이외에도 록히드 마

틴은 중거리통상타격(Intermediate-Range Conventional Prompt Strike) 등을 개발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록히드마틴은 2019년 8월에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 시스템 통합 프로젝트에 대한 3억 4,700 

만 달러 계약을 체결하고, 지상 기반 모바일 플랫폼에서 발사 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초고속 

및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목표를 세웠다고 말하고 있다. 12월에 미국 공군과 9 억 9,900 만 

달러 계약을 확정하여 디자인, 비행 테스트 및 나머지 계약 활동을 통해 ARRW(Air Launched 

Rapid Response Weapon·공중발사 신속대응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미 

공군은 ‘HCSW(Hypersonic Conventional Strike Weapon)’라 부르는 극초음속 비행기 개발에 9

억2800만 달러, 공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신속대응무기인 ARRW(Air-Launched Rapid 

Response Weapon) 개발에 4억80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7)

AGM-183A은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로 2020년 공개한 이 미사일의 개발완

료 시기는 2022년이다. AGM-183A 등장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앞지르게 되었다고 평가된다. 

2018년 러시아는 3M22 ‘지르콘’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최고시속 마하 8), Kh-47M2 ‘킨잘’ 공대

지 초고음속 탄도미사일(마하 10), Yu-71s ‘아방가르드(Avangard)’ 극초음속 무기체계(마하 20) 

등을 개발하여 공개했다. 2018년 싱쿵-2(Xingkong-2)’라는 극초음속 비행체를 신장자치구와 

내몽고자치구 내의 미사일 발사장에서 시험하는 등 수(數)종의 HGV를 개발하고 있다.8) 또한 

6)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미육·해군용 『공동 극초음속 활공체(C-HGB)』 시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뉴
스레터. 2020.3.27. 제721호

7) 이강봉, "세상을 바꿀 ‘극초음속 비행체’ 경쟁: 미중러, 2020년 전후 실전 배치 예고" 2018. 9. 10.
8)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중국 싱쿵(星空)-2호 극초음속 비행체 개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뉴스레터 

2018.8.8. 제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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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DF(둥펑)-17을 공개했다. 중국은 

지난 2017년 12월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한 둥펑-17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DF-17은 핵탄

두형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 마하10으로 비행하고 비행 중 궤도를 바꿀 수 있어 미국의 미사

일방어(MD) 체계를 돌파할 수 있다고 알려져있다.9)

AGM-183A의 속도는 음속의 10~20배, 사거리는 수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나 러시아가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은 음속의 5~7배, 사거리는 1,000㎞ 안팎이다. 이는 미국의 

가상적국이 도발할 경우 가장 먼저 사용되기에 전술무기지만 준전략급 병기로 이용될 이 무기의 

운반체계로 B-52전략폭격기로 알려졌다. 미국이 B-1, B-2전략폭격기보다 최신 준전략무기의 

발사 플랫폼으로 B-52를 선택한 것은 신뢰도와 경제성의 이유이다. 무장용적과 중량, 낮은 운용

비 덕분에 B-52가 적절하다고 여겨지며 B-52는 제트항공기 최초로 100년을 넘길 것으로 보인

다.10)

록히드 마틴은 지향성 에너지 분야에서 미육군 및 해군과 함께 레이저 무기를 개발해왔다. 레

이저 무기의 강점은 빠른 속도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보다 5만배 빠른 속도다. 적의 공격 미

사일이 가까이 접근해도 즉시 방어 요격이 가능하다. 경제적으로도 유리하여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THAADㆍ사드) 요격 미사일은 한 발에 100억 원이 넘는 반면, 레이저빔 한 발에 드는 비용

은 고작 1,000~2,000원 정도다. 소음이 없고 육안 식별도 힘들다는 점에서, 발사 지점이 적에

게 노출될 위험도 별로 없다는 장점도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유도무기와는 달리, 오로지 직진만 

가능하고. 경로ㆍ속도 수정은 불가능하다. 가장 큰 단점은 출력으로 소형 드론 격추를 위해선 

50~60㎾급, 대전차 미사일 요격 시에는 100㎾급, 순항미사일 파괴에는 300㎾급의 레이저 출력

이 각각 필요하다. 2017년 7월 미 해군은 세계 최초로 레이저 무기 실전 배치에 들어갔다. 중동 

걸프만의 상륙함 폰스호(USS Ponce)에 레이저 미사일 시스템(LaWS)을 장작했고, 출력 30㎾, 사

거리 1.6㎞의 능력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도 이미 출력 50㎾, 사거리 3~5㎞인 레이저 

무기를 실전에 배치했고, 지속적으로 성능 개량을 추진 중이다.11)

 미 육군은 100 킬로와트 급 레이저 무기 시스템 인 고에너지 레이저 전술차량(HELTVD, 

High Energy Laser Tactical Vehicle Demonstrator)를 구축하고 테스트하기 위해 록히드 마틴

을 포함한 팀을 선정했다. 이 레이저 무기는 육군이 자랑하는 차세대 트럭에 레이저 포를 탑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록히드마틴은 이 레이저 무기가 전기와 레이저 간 변환 효율이 50%에 달

하는 매우 효율적인 무기가 될 것으로 간주한다. HELTVD 시스템은 현재 미 국방부가 ‘파괴용 

레이저 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며 목표는 2022년까지 미 육

군의 차세대 트럭에 100kW급 출력을 낼 수 있는 레이저 무기를 탑재하는 것으로, 계약 금액은 

9) 신경진. "항모도 깨는 극초음속 무기···한발 앞선 중·러, 긴장한 미국" 중앙일보. 2018. 8. 12.; 유용원,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열 올리는 미국," 주간조선. 2020. 4. 6.; 

10) 유용원. "트럼프가 언급한 기막힌 미사일의 정체는..." 조선일보. 2020. 5. 17.
11) 김정우, "[무기와 표적] 눈 깜짝할 새 드론 잡는 ‘레이저 무기’ 개발 경쟁" 한국일보. 2019.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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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달러로 알려졌다. 미 육군은 완성 단계에 접어든 60kW급 레이저 포 개발을 위해 2019

년 록히드마틴과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레이저의 출력은 파괴력과 직결되는데 개발 목표인 

100kW급도 사실 적의 탄도미사일이나 전투기를 공격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출력이다.12) 레이저 

포는 빛의 속도로 에너지를 전달해 원거리의 표적을 파괴하거나 무력화 시키는 시스템이다. 빛의 

속도로 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대기권 내에서라면 발사와 동시에 명중시킬 수 있고, 전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발사 및 유지비용이 적게 든다. 반면에 비슷한 크기나 가격의 재래식 화학 

무기에 비해 파괴력은 매우 낮은 편이다.13)

기존에 개발된 60kW급 레이저 무기의 경우 트럭이나 장갑차에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동

력은 있지만, 격추할 수 있는 대상은 작은 드론 수준에 불과하다. 

록히드마틴은 미 해군과도 레이저 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헬리오스(Helios; High Energy 

Laser with Integrated Optical-dazzler and Surveillance)라는 이름의 이 레이저 포는 최대 

150kW급의 출력을 낼 수 있는 레이저 무기로 오는 2020년까지 프로토타입의 레이저 포 2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업 방향을 보면 미국의 첨단 군사 기술은 중국, 러시아 등의 군사기술과 극초

음속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고, 전투력 강화를 위해 전투기, 지향성 무기, 우주개발 등에서 기술 

혁신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I.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다영역 작전, 록히드 마틴의 기술 개발 사례

1.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다영역 작전

미 육군이 향후 중국에 대한 군사견제를 위해 육해공, 우주, 사이버를 연결, 통합 운용하는 당

영역 작전(Multi-domain Operation)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중국의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이 구체적인 군사현대화 전략으로 성과를 거둠에 따라 미 육군은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작전개념을 추진해왔고 소위 공해(Air-Sea) 작전 개념부터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쳐 현재

에 이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육군은 2018년 7월 1일에 혁신을 위해 미래사령부(AFC)를 창설히

야 10년의 기한 내에 기초적인 전략 기반을 마련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육군은 미래작전 개념

인 다영역작전은 “능력의 수렴을 통하여 복수의 전장 영역과 전투공간에서의 경쟁 지역에서 미

국의 우위의 기회를 창출함으로서 주도권을 확보･유지･활용하고 적들을 격퇴하며 군사적 목적을 

12) 고든 정. "차세대 ‘초강력 레이저 무기’ 개발하는 美 육군"  나우 뉴스. 2018. 6. 28.
13) 김준래, "영화 속 ‘레이저 포’, 수년 내 현실화 2022년 목표… 규모 줄이고 출력 높여야," The 

Science Times. 2018. 9.3.



19/26

달성하는 것“으로 정의된다(강석율 2018, 18). 이를 구현하기 위해 다차원기능팀(CFT: Cross 

Functional Team) 등 약 23개 연구소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미래 육군 개념 연구를 위해 미래

개념연구소(FCC: Futures and Concepts Center)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는 최초에 미육군교리

사령부 예하 능력통합연구소(ARCIC: The United States Army Capabilities Integration Center)

였으나, 미래사령부 출범 이후 2018년 12월 7일부로 미래사령부 예하로 소속이 변경되어 미래

개념연구소로 운용되고 있다(강석율 2018; 주정율 2020).

 미래개념 연구 목표를 보면 미육군은 2001년 이래 주로 저강도 작전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에는 러시아와 중국을 미래 적으로 간주하며 이들 국가와의 대규모 전투작전을 고려하게 되어 

이들 2개 작전 간 ‘능력 격차’를 줄일 개념을 모색하게 되었다. 현재 미육군은 이 개념을 다영역

작전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향목표를 보면 미래개념연구소는 첫째, 첨단 과학기술의 차세대 무기와 장비 접목, 둘째, 

시제품 제작 및 시험평가, 셋째, 개념도출, 넷째, 작전요구능력 개발의 4가지 목표를 지향한다. 

세부추진 내용에서 총 6개의 세부계획을 제시하는데, 이는 1) 장거리 정밀화력, 2) 차세대전투차

량, 3) 미래수직이동 수단, 4) 기동원정네트워크, 5) 대공미사일방어, 6) 전사의 살상력 증대이다. 

목표연도로 미래개념연구소는 과거와 미래작전 간 능력격차 해소를 2028년까지 마무리하고, 

2035년까지는 다영역 적잔을 전 육군에 적용하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4차산업혁명 기술인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을 활용하여 합동전전장지휘통제와 

센서-지휘통제-무기 간 ‘미국형 킬체인’ 개념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단일 

도메인에서의 센서-지휘통제-무기 개념보다 다영역 도메인에 기반을 둔 더욱 정교한 미래작전 

개념이다.14)

이러한 작전 개념은 예산과 방위산업의 뒷받침 속에 가능하다. 2020년 5월 20일 텍사스의 

맥 손베리(Mac Thornberry) 공화당 하원의원은 하원의 군사위원회에서 인도-태평양 억지이니셔

티브(Indo-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IPDI) 법안을 발의했다. 이니셔티브는 인도태평양 지역

에서 전력 배치, 조달, 인프라, 군수 부문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는 한편, 동맹국들과의 상호운

용성을 제고하고 훈련 기회를 증대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된다. 유럽이 유럽 억지이니셔

티브(European Deterrence Initiative, EDI)를 추구하는 목표는 러시아를 억지하여 유럽에서 미국

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인데 마찬가지 개념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법안으로 발의되었다. 2018년 국방전략요약(National Defense Summary)에서 제

시된 장기적인 중국, 러시아에 대한 전략 경쟁의 우선성이라는 명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Thornberry, 2020).

거의 같은 시기에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렁부는 2022년부터 2026년에 해당하는 투자 계획을 

공표하였다.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Secion 1253 Assessment의 요약본만 알려져 

14) "미 육군, 과거-미래작전 능력격차 해소 2028년까지 마무리"  이진수, 더 리포트,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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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내용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 전략의 기반을 제시하고 있다. 주

로 네 영역의 투자 계획을 보이고 있는데 첫째, 연합전력의 증강, 둘쨰, 전력 계획 및 배치, 셋째, 

동맹 및 파트너 강화, 넷째, 훈련, 실험, 개혁 부문이다. 여기서 본 논문과 관련 있는 부분은 첫 

번째 전력 증강부분으로 미국이 인도태평양 국면에서 어떠한 전력 증강을 추구하는지 알 수 있

다. 액수는 회계연도 2020년에 6억 6백만 달러를 요청하고 있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2억 

4천 4백만 달러를 요청하고 있다. 전체 예산요청 규모는 2021년 16억 1440억 달러이고, 2026

년까지의 5년 간은 184억 6,810억 달러이다(USINDOPACOM 2020). 

<표 4>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예산 요청 금액

<표 5> 무기 부문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예산 요청 금액

2. 인도태평양 전략의 무기 체계 발전

이러한 계획 하에서 어떠한 군사무기 및 기술이 이를 뒷받침할 것인지는 인도태평양 사령관

의 보고서에 대략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미국은 대중 군사견제를 위해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

고 있으며 이는 방위산업의 무기 생산과 연결된다. 다영역작전을 경쟁단계, 침투단계, 분리단계, 

전과확대단계, 경쟁으로의 회귀단계로 나눌 때, 적대국 영토 내 전략적 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장

거리 극초음속무기, 작전적 수준에서 기존 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을 대체하고 사거리와 발

사량을 증가시킨 정밀타격미사일, 차세대 전투차량, 차세대 수직이착륙기, 지상기반 요격미사일, 

저전력 레이저무기 등 다양한 무기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주정율 2020, 25-27).

이 중에서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현 시점에서 추구하고 있는 첫 번째 무기체계는 괌에 배치되

는 본토미사일 방어체제이다. 중국의 제2도련선에서 발사되는 미사일로부터 본토를 보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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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도 방어 미사일이며, 미래에는 중국의 제1도련선 안으로 장거리 정밀타격을 할 수 있는 무기

로 대중 견제에서 필수적인 무기체계이다.

두 번째 무기체계는 장거리 폭격기이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제너럴 다이내믹스사가 

1970년대에 개발한 장거리, 전천후, 아음속의 순항미사일로 1983년 미해군에 배치된 이후 다양

하게 발전되어 왔다. 해군용은 잠수중인 잠수함에서 저고도로 발사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1991

년 걸프전쟁에서 이라크의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데 공헌함으로써 명성을 얻은 이후 코소보사태 

등 1990년대 미군이 개입한 전쟁터에서 사용되었다. 가장 큰 활약은 9.11테러 이후 대테러전쟁

에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침공의 초기에 활용되어, 배치 이후 약 800여발이 발사되었다. 21

세기에 접어들면서 토마호크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특히 단순히 저공침투비행으로 목

표를 타격하는데 그치지 않고, 작전 지역 상공에서 대기하다가 최적의 시기와 목표에 공격이 가

능하도록 기능을 추가했으며, 발사도중에도 사전지정된 여러개의 목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마치 무인기처럼 좀더 자율적이고 정밀한 공격을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이 

모델은 BGM-109E 토마호크 블록IV 또는  택티컬 토마호크(Tactical Tomahawk)로 불린다. 토

마호크 블록IV는 2003년부터 개발되어 보급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미 해군 토마호크 전력의 중

심이다.15)

미공군이 보유한 M-158 JASSM( Joint Air-to-Surface Standoff Missile)은 합동 공대지 장

거리 미사일)은 미국 록히드 마틴에서 개발한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다. AGM-158 JASSM은 

2001년 12월부터 생산에 들어갔다. 2002년에는 실제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를 시작했다. 

시험 실패와 개량, 다시 문제점 발견 등 우여곡절을 거쳐 2009년부터 미군에 공급되기 시작했

다. AGM-158 JASSM은 길이 4.25m, 폭 2.4m의 크기에 450kg(1,000파운드) 탄두를 달고 

370km 떨어진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무기다. 탄두는 관통형 고폭탄을 장착해 지하시설

을 파괴할 수도 있다.16)

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Army Tactical Missile System, ATACMS)는 미국 록히드 마틴사가 

개발한 육군 전술용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이다. 발사대는 230mm 다연장 로켓포시스템을 이용

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연장 로켓 6발 발사대에서 ATACMS 1발을 발사할 수 있다. 기존의 미 

육군 랜스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사정거리가 짧은 블록 Ⅰ형과, 사정거리를 2배로 

확장한 블록Ⅱ형이 있으며, 블록Ⅱ의 경우 사정거리가 35∼140km이며 블록Ⅱ-A형은 사정거리

가 100∼300km로 대전차유도탄인 BAT를 장착한다. 자탄 탑재형인 블록Ⅰ형은 텅스텐 합금으

로 만들어진 M47자탄 APAM을 내장하고 있으며 950개의 자탄이 550평방미터의 범위를 초토화 

시킬 수 있다.17)

15) 유용원, “유용원의 군사세계: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6) 전경웅, "미군 ‘스텔스 미사일’ 한국군 갖고 싶어하던 미사일의 개량형," 2018. 3. 24.
17) 유용원, “유용원의 군사세계: 미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Army Tactical Missile System, 

ATA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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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CMS는 소련군 전차부대를 제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존의 랜스 단거리 미사일을 대체

하기 위해 1985년 미국의 Lockheed Martin사에 의하여 개발되었으며, 1991년도에 미국 대통령 

부시에 의해 발표된 전술핵 전면 폐기라는 조치에 따라 재래식 중(단)거리 유도무기로 본격적으

로 양산되고 있는 비 핵탄두 미사일이다.

미국의 방위업체인 록히드마틴이 1985년부터 생산하는 전술 지대지미사일로 다연장로켓발사

기에 탑재해 발사하며, 발사기 1대에 2발의 미사일이 장착된다. 

미군의 High Mobility Artillery Rocket System (HIMARS)은 트럭에 탑재된 경량 다연장 로켓

발사기이다. 2002년 미해병대와 육군은 40개 시스템을 도입하여 2005년부터 야전배치하였다. 

1999년 12월, 록히드마틴은 XM-142 고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High Mobility Artillery Rocket 

System) 줄여 HIMARS 초기 프로토타입을 생산했고, 2000년 10월에는 뉴멕시코주 화이트샌드 

시험장에서 이 프로토타입을 사용하여 사거리 연장형 로켓탄 18발 사격 시험을 했다. 2002년 

엔지니어링 제작 및 개발(EMD, Engineering Manufacturing Development) 단계가 완료되었

다.18)

세 번째는 레이더 시스템들로 2019년 1월 17일부로 발표된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MDR: 

Missile Defense. Review)'를 통해 미사일 방어체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Tactical 

Multi-Mission Over-the-Horizon Radar(TACMOR), Homeland Defense Radar-Hawaii (HDR- 

H),  Space-Based Persistent Radar 등이 있다. 팔라우에 배치되는 TACMOR는 고주파 레이더

로 장거리 공중 지상 타겟을 탐지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2017년 미국과 팔라우는 공중과 해

상 탐지 레이더인 Air and Maritime Domain Awareness (ADA/MDA) radar를 팔라우에 설치했

는데, 이후 공군이 주축으로 이와 별도의 TACMOR를 설치한 것이다. 

다음은 하와이 방어를 위한 지상 기반의 요격시스템(HDR-H : Home Defense Radar in 

Hawaii)으로 개발과 초기전력화는 2023년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역시 록히드 마틴

사가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무기체계는 여러 방위산업체들을 통해 개발되고 있지만 위에서 보이듯이 록히드 마틴

이 상당 부분을 공급할 계획이며 미국방부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체결된 계약 뿐 아니라 록히드 마틴이 미래 미국의 대중 전략 실현을 위해 어떠한 부

문에 주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전체 흐름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3. 다영역작전을 통해 첨단 기술 발전을 추구하는 록히드 마틴

록히드 마틴은 1위의 방위산업체답게 국방부의 무기 수요와 연결하여 다영역작전 개념을 적

극적으로 실현하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체 기업의 발전 방향에서 다영역

18) 유용원, 무기백과: M142 HIM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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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록히드 마틴은 다영역 작전을 설명하면서 최근의 도전 요인으로 지구적 안보는 단순히 변화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차 빠른 속도로 급변하고 있으며 위협 세력은 매우 적응이 빠르고 육, 

해, 공은 물론 우주와 사이버 영역에서 미국에 도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항공기와 

위성, 그리고 육상 운반수단은 빠른 속도로 정보를 취합하고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소화하는 

것은 매우 큰 도전이며 다양한 차원에서 원활한 체계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록히드 마틴이 제시하는 해법은 다영역 작전이라는 새로운 전쟁 수행 개념으로 주된 시스템

과 중요한 데이터 기반을 혁명적인 단순성으로 공조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영역 작전은 전

투공간에 대한 완전한 전모를 제공하는 동시에 전투원들이 조속히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고 본다. 

록히드 마틴은 Project RIOT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미 국방부가 다영역 작전을 보다 신

뢰성 있고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데이터를 무기로 사용하여 전투

원들이 적을 무력화시키는 결정을 수분 내에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2013년부터 준비해온 

프로그램으로 항공기의 효과적인 현대화 그리고 진전된 임무 수행 방식을 도입했다고 한다. 네 

영역의 명령, 통제 훈련을 통해 영역 간 연결 작전을 공조화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수행할 수 있

다고 소개하고 있다.19)

록히드 마틴은 다영역 작전의 준비를 위해 워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복잡한 다영역 작전 

수행을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통제와 명령 네트워크를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사이버 

영역에서 명령, 통제 시스템 개발은 이미 10년 이상이 되었고 공군 분야는 25년 이상의 기술을 

축적했다고 본다. 1960년대 초 이래 우주 분야의 통제, 명령 체제도 구축해왔고, 이러한 다양한 

영역을 공조화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강력한 시너지 체제를 만들어 일관된 접근법을 가능하게 

했다고 논하고 있다.

물리적 차원의 연결성 뿐 아니라 정책결정을 촉진하는 명령체계도 강조하고 있는데 기계 대 

기계의 학습, 열린 체계 아키텍쳐, 자동화, 인공지능 그리고 패턴 인식 등의 기술도 강조하고 있

다. 전투현장의 계획의 중심성을 제거함으로써 중앙집권적 결정체계를 역동적 계획 체계로 변화

시키고 있다고 한다.20)

이러한 노력은 작전과 정보환경의 일치, 전략, 작전, 전술 영역 간의 수직적 통합, 육해공, 사

이버, 우주 간의 수평적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동맹국들 간의 상호운용성도 의식하고 있다

고 소개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영역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시스템, 각 군종 

및 연합전력을 연결하고, 기동성, 유연성, 적응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논한다.

보다 구체적인 무기체계로 자동 체계, 자동 차량, 미래의 수직 이륙 비행체, 등을 강조하고, 

19) https://www.lockheedmartin.com/en-us/capabilities/multi-domain-operations.html
20) 

https://www.lockheedmartin.com/en-us/news/features/2018/helping-define-roadmap-multi-domain
-operation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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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방어체제의 중요성도 논의하고 있다.  

VII. 결론

미국의 대중 전략은 현재 무역과 기술 분야의 선제 공세에 머물러 있지만 빠른 속도로 여타 

분야로 확산될 전망이다. 결국 군사력 균형을 기초로 다른 분야의 경쟁 양상이 진행될 확률이 높

다. 중국은 최근 백악관의 대중 전략보고서에 대해 인민일보를 통해 논평하면서 미국의 대중 적

대에 대해 비판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협력, 상호 관여의 필요성, 중국의 패권 도전 의지에 대한 

부정 등을 주된 논조로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응의 이면에는 미국에 대한 군사적 열세가 중요하

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중국의 군사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

한 혁신의 속도를 바탕으로 향후 미중 관계의 기본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미국은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군사안보국가로서 기존의 기술과 무기의 우위를 

지키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한 기술혁신, 단단한 제조업 기반, 그리고 기술개발, 연구소, 과

학 분야 대학, 방위산업체를 연결하는 정부 주도의 복합네트워크가 중요한 초석이 된다. 미국은 

현재까지 세계 굴지의 방위산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한층 발전시키기 위해 대통령 수준의 

행정명령으로 이를 독려하고 있다. 이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위의 방산기업인 록히드 마틴 

사는 미국의 전반적인 군사기술 발전은 물론 대중 견제전략에 필요한 기술 개발에 최적화된 무

기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미국의 다영역 작전의 발전,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 및 무기체

계 개발 및 배치를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으며 향후 10년 내에 일정한 성과를 보

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의 군사현대화에도 불구하고 인도태평양 국면에서 어느 정도의 군사적 우위를 지

킬 수 있을지,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인도태평양 동맹 체제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 속에서 한국

은 어떠한 위치를 점하게 될지 우리로서도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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